강아지 배변훈련

제가 병원에 있을때는 강아지배변훈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배변훈련을 실패함으로 나중에 동물보호소에 버려지는 불상사를 방지할수있습니다. 이 글이 새로 강아지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강아지가 있는데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강아지 주인님들에게 배변훈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길 바랍니다. 


일단 울타리나  강아지용 바구니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강아지들 습성중에 작고 아늑한 그런 공간에 있게되면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일단 자기집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곳에서는 볼일을 보지않기때문입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울타리 안이나 강아지용 바구니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이득을 보실수 있습니다. 가끔 집에서 강아지를 혼자 두고 어디를 나가실때 집이 더러워 지거나 무슨 물건을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강아지용 울타리나 강아지용 캐리어는 어느 강아지샵을 가셔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그 크기는 강아지가 일어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돌수 있을정도이여야 하고 아주 어릴때 강아지를 가지시게 되면은 강아지 캐리어를 사실때 강아지가 더 클것을 대비하시고 그 크기를 넉넉하게 잡고 사시는게 더 낫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그 울타리나 강아지용 캐리어를 나두시는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 울타리나 강아지용 캐리어를 사용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강아지에게 안전하고 아늑한 공간을 주기 위한 만큼 집에 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두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이나 거실같은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나 강아지용 캐리어를 두실때는 코너 부분에 나두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강아지 나이가  8주나 16주 사이면은 그 울타리나 강아지용 캐리어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나 강아지용 캐리어 안에 방석이나 티셔츠등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강아지 나이가 한살 이상이면은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그 울타리안이나 강아지용 캐리어에 넣어 두시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 주셔서 그 곳을 자기 집으로 받아 드릴수 있게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어릴때 부터 그 울타리에 대한 보호본능을 방지하기위해 항상 주인이 그 강아지가 울타리안에 있을때에는 손을 넣어서 꺼내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울타리안에 있을때는 강아지가 거기에 있어도 모른척 하셔야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그런 버릇을 안들이시면은 나중에 더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를 그곳에 넣을때는  규칙적이게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때는 거의 식후나 운동을 한뒤나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배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주시거나 한뒤 배변을 누게 하실 장소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셔서 강아지가 만약에 배변을 보게 되면은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강아지가 왜 칭찬을 받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칭찬 또는 같이 놀아주든지를 해 주셔서 그 곳에서 배변을 보면 좋다는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울타리나 캐리어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8주에서 12주동안 반복하시면은 그 다음 부터는 그 울타리나 캐리어를 안 잠그시고 열어 놓은 상태에서 강아지가 원할때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에서 나가실때 강아지를 실수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나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안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언급하엿지만 강아지가 그곳을 자기 집으로 인식하면은 그 곳에서는 배변을 보지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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